
열 나르는 대서양 '해류 컨베이어 벨트' 고장?…지

구적 위기 오나 [창간기획-붉은 바다]

[붉은 바다, 위기의 탄소저장고]④망가진 해류 컨베이어 벨트 

뜨거워진 바다가 몰고오는 위기는 연쇄적이다. 올여름 38.4도라는 기록적 수온이 측정된

미국 동부 앞 대서양은 이미 초대형 해수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도의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북극의 찬물을 남쪽으로 보내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AMOC·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가 점점 느려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이 순환은 글로벌 해양 컨베이어 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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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AMOC) 모식도 일부. 사진 미국 해양대기청(NOAA)



비유된다. 바다의 열은 물론 각 지역 해양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AMOC가 느려지다 못해 아예 붕괴할 전망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연구팀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AMOC가 2025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금세기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난 7월 네이처에 발표했다.

코펜하겐 연구팀은 1870~2020년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 변화가 AMOC 흐름에 준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대 지방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열에너지의 25%가

AMOC를 통해 이뤄진다. AMOC가 통상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열을 전달하는 속도는

1페타와트(1000테라와트)로 인류가 공장·발전소·자동차 등 화석연료를 태워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속도의 약 60배에 달한다. AMOC가 멈추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열의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수온도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7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앞바다의 모습. EPA=연합뉴스



미 연방 해양대기청(NOAA)은 AMOC가 계속 느려지면 전 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각

지역의 기후대를 바꾸고 기상 현상도 극단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 기상

시스템이 만나는 ‘열대 수렴대’가 더 남쪽으로 이동해 사하라 남쪽과 남아메리카 중부·

북부가 훨씬 더 건조해지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존폐와 남극 빙산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타격, 태풍·허리케인 등 열대저압부 기상현상의 심화, 유럽 한파, 북미

동부 해안 해수면 상승 등이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현재 극지방의 온난화가 AMOC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빙이 녹아

많은 양의 담수가 북극 바다에 유입되면서 북극 바다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염분이 강한 표층수가 높은 밀도 탓에 가라앉아 심해 상에서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하 분석 결과 마지막 빙하기에 AMOC가 멈춘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기후 변동 중 온도가 올라가며 북극 얼음이 녹고 다량의 담수가 북쪽 해양에

유입되면서 AMOC가 중단됐다는 추정이다. 과학계에선 “한 번 멈춘 적 있는 AMOC는 또

멈출 수 있다”는 목소리와 “완전히 멈추진 않을 거고, 대신 어느 정도까지 느려질지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견이 있다. 그러나, AMOC 약화도 기후변화의 결과이며

관건은 모든 현상이 가속하는 ‘티핑포인트’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미지수라는 점이다. 스테판

람스토프 독일 포츠담 대학 교수는 “AMOC의 티핑 포인트가 어디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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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펜하겐팀의) 연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티핑 포인트가 훨씬 가깝다는 증거를

추가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실감형 디지털스페셜 ‘붉은 바다 속으로’에 접속해보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주소창에 링크(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83)를

붙여넣어 주세요.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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